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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주일, 전목사님이 목회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. “혹시 이번 주일 목회편지를 

제가 쓸 수 있을까요? 허락해 주신다면 목회편지로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

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…” 목회편지를 읽으면서, 설교와 인사를 들으면서 전목

사님과의 동역이 제게도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“울면 안돼!”

를 당부하셨다던 사모님의 마음처럼 저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. 본인만 울면 되는데, 

더 많은 사람들을 울리니까요. 전목사님과의 동역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

습니다. 당분간 이 찬양은 제게 금지곡입니다. 

 

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저같이 생각한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. “지금 목사님의 손에 있는

것, 목사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?” 2016년 1월 “네 손에 있는 것 (1)” 금

요설교 후 진행된 당회 인터뷰에서 ‘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하셨던 분은 누구실까?’ 

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접고 직원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. 권사, 안수집사, 장로

후보를 공동의회에 공천하는 임시제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. 후보들은 꽤 오랜 시간 

고민 끝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. 투표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겠지만, 결과와 공동의회, 그리

고 6개월의 피택자훈련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 

 

저는 교단 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차 출타합니다. 실은 5월에 유치하는 교단총회 준비과정

입니다. 2002년 송용걸 목사님 이후로 중부노회는 교단내에서 매우 소극적이었고 그 결

과 입지가 약해졌습니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교회가 소속된 중부노회주최로 총회를 

유치하게 된 것입니다. 한정된 재원과 인원으로 총회를 섬기기 위해 캥쿤총회를 준비해 

오던 중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갑자기 시카고 총회로 바뀌었습니다. 날짜는 다가오고 갈 

길이 멉니다. 출타 중에 7월에 있을 동유럽 선교사 및 선교사자녀 재충전 수련회를 위해 

김기동 목사님을 만납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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